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direct effects of forest using the forest healing factors such 

as landscape and hearing factors on mood improvement.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for about 2 months 

from October 5, 2016 to November 30, 2016 targeting 30 healthy college students (23.6 ± 1.7 years old). After 

making 3 factors(image factor, sound factor and image+sound factor) using scenery and sound of both forest 

and urban space, participants undergone the test in a room. And the effects of these 3 factors on the mood 

improvement we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SPSS 18.0 program. Profile of Mood State test (POMS) and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SD) were used to measure mood improvement as a psychological test. As a 

result, indirect forest stimulation showed effects of suppressing tension, fatigue, anger, confusion, depression, 

and enhancement of vitality.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comparison between forest stimuli. 

However, Compared with the urban stimuli, the stimulation of the forests has the effect of enhancing pleasant, 

natural feeling and calm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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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산림체험이 인체의 심리에 미치는 효과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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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산림치유인자인 경관과 청각요소를 활용한 산림의 간접적 영향이 기분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실험은 신체건강한 대학생 30명(23.6±1.7세)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5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약 2달간 

실시되었다. 산림과 도시공간의 경관과 소리를 이용하여 3가지 요소(이미지 요소, 소리 요소 그리고 이미지+소리 

요소)를 만들었으며, 대상자들이 실내에서 이 3가지 요소들을 감상하였다. 그리고 3가지 요소들이 기분개선에 미치는 

영향들을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기분개선을 측정하기 위한 심리검사로써 기분상태검사

(POMS)와 의미분별법(SD)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간접적인 산림의 자극은 긴장, 피로, 분노, 혼란, 우울감을 억제하고 

활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고 산림의 자극 간 비교에서는 차이를 보지 않았으나 도시의 자극에 비해 산림의 

자극이 쾌적감과 자연감 그리고 진정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산림치유, 경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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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60년 이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술의 발달

로 인해 산업사회로 변모하였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현

상은 세계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

며, 국민들의 생활모습은 일상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

져왔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91% 이상이 도시지

역에 거주하고 있으며(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도시의 환경은 생활의 편리함과 안락함, 

높은 수준의 문화 및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만 대기와 수질오염, 교통 및 소음과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

나 직업이나 작업환경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심신의 

건강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을 제공한다(Kim, 

2006). 현대인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질적 향상된 여가생

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현대

인들이 자연스럽게 숲을 찾게 되는 동인이 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 및 힐링을 위한 치유적인 공간으로서 숲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숲의 치유인자와 더불어 산림치유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산림이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1901년 맨하탄 주립병원 폐결핵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숲 내 간이병동에도 입원시켰는데 일반병실을 사용한 

환자보다 빨리 회복되었다고 밝혀짐에 따라 시작되었다. 자

연요소들이 치유적 효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연경관의 영상을 본 환자들이 경관을 보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통을 덜 호소하거나 약의 복용량이 적었다는 것이 

다양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Ulrich, 1984; Miller 

et al., 1992; Diette et al., 2003).

산림환경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직접적으로 산림에

서의 체험이 아닌 산림의 다양한 물리적 자극 중에서도 치

유인자에 대한 단일자극 또는 간접체험을 통해 자신의 생활

공간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에서 산림자극을 경험한 

것에 대한 심리적 변화들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미지나 소

리, 사진, 동영상 등으로 활용해 자연스럽게 산림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요소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각각의 치

유인자별 발생되는 치유적 효과들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

Urich et al.(1991)은 피험자에게 스트레스 자극이 될 만

한 영상을 보여준 뒤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을 보여주었더니 

경관의 종류에 따른 감상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도시경관을 

감상한 피험자들보다 자연환경에 노출된 피험자들이 스트

레스로부터 회복이 빨라짐을 통해 자연환경이 인체의 회복

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심장수술환자들을 대상으로 추상적인 그림을 

감상하는 것 보다 자연을 소재로 한 그림을 볼 때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었으며(Urich et al., 1993) 이

를 통해 부정적 자극에 대한 회복력이 자연을 접하고 있을 

때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자연환경

을 실내로 끌어들였을 때에도 인체는 안정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심리적으로 긍정

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자연을 접하기 힘든 여자소년원생에

게 간접적 숲 이미지 감상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으며

(Woo, 2016) 직장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에서 산림경관

을 감상할 수 있었을 때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

(Leather et al., 1998; Shin, 2007a)으로 나타났다. 실내에서 

자연환경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긍

정적 영향을 나타내면서 의료시설과 같은 환경에서도 자연

요소를 도입해 실내 환경에 적용하고 있다.

산림의 경관만큼이나 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

하면서 자연의 소리역시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Mishima et al.(2004)은 기계음(치과도구 

터빈음)과 자연의 소리(물소리)를 60초간 들려주었을 때 뇌 

전전두엽 활동과 수축기혈압을 비교했다. 기계음을 들었을 

때 피험자는 혈압 상승과 전전두엽의 활동 감소를 나타내었

으나 자연의 소리(물소리)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결과 기계음이 주는 불쾌감이 전전두엽의 활동에 큰 변화를 

유발함을 알 수 있었다. Kyon(2009)의 연구에서는 도시소

리와 자연소리 음원분석과 뇌파측정에 따르면, 도시의 소리

가 자연의 소리에 비해 스트레스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으며, 자연의 소리는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명상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또한 자연 소리 명상음악은 초

등학생의 정서안정 및 상태불안(State anxiety)(Park, 2005), 

스트레스 감소(Park, 2003), 그리고 중학교 남학생의 공격

성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된 바 있다(Kim, 2007).

이처럼 산림을 통한 건강증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산림

치유인자 중에서도 감각적 인자를 대표하는 산림경관과 소

리자극 그리고 현대인들의 생활환경인 도시공간에 대한 시·

청각자극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통해 기분변화를 관찰함으

로써 치유인자별 심리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실험을 통하여 산림과 도시의 

시·청각 의 단일자극과 이 두 감각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였

을 때 인체의 심리적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인 산림

체험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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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신체 건강한 대학생(23.6±1.75세) 30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학내 모집공고 게시판을 통해 모집 후, 연구자

가 직접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실험 참여 조건이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피험자에게 실험과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자발적 참여 의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장소 및 기간

본 연구는 산림과 도시에 따른 간접적 체험을 통해 이미

지와 소리에 대한 심리적 효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실

내실험으로 C대학의 산림학과 실습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온도와 빛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온도는 18℃∼23℃

를 유지하였다. 실험은 2016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수행되었다.

3. 실험방법

산림과 도시에 따른 간접적 체험을 통해 이미지와 소리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전 실험방법은 실험장소

에 들어온 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전방 1.8m 거리에 있는 

흰 벽을 바라보며 안정을 취하였다. 사전실험으로 무자극 

스크린을 3분간 감상한 뒤 기분상태검사(POMS)를 측정하

였다. 본 실험에서는 산림과 도시의 이미지, 소리 그리고 

이미지와 소리를 합성한 영상을 각각 3분 동안 감상한 후 

기분상태검사(POMS)와 의미분별법(SD)을 측정하였다. 실

험은 연구자와 피험자1인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으며 총 

6회에 걸쳐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SONY A5100을 통해 각 경관을 촬영하였으

며 오디오 녹음도 포함되었다. 산림경관 이미지는 자연스

러운 혼효림의 임상을 가진 옥화자연휴양림의 숲 경관을 

선정하였고 도시경관 이미지는 피험자들이 접하기 쉬운 

상권이 집중되어있는 C대학 정문오거리를 선정하였다

(Figure 1). 소리실험의 경우 음질의 향상을 위해 경관 촬

영 시 녹음된 오디오에 소리를 추가하였다. 산림의 소리는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으로 발간 된 ‘산림생태 소리와 노래 

기행’ CD에서 물소리(시냇물소리), 동물소리(풀벌레소리), 

새소리(여러 가지 새소리) 3가지 소리를 Sound Forge 9.0

프로그램을 통해 혼합음으로 만들었으며, 도시의 소리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자동차소리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소리 등 도시지역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Goldwave 

v6.24프로그램을 통해 편집하였다. 이미지와 소리를 합성

한 실험에서는 각 이미지 자극에 맞는 청각 자극을 추가하

여 사용하였다.

4. 측정도구

1) 기분상태검사(Profile of Mood States, POMS)

인간의 기분 또는 정서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1964년에 개발된 이후 환경에 의한 영향, 인간관계에 의한 

영향에 대한 기분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McNair and Lorr, 196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Yeun and Shin-Park(2006)

이 한국어로 번역한 Korean Version of Profile of Mood 

State-Brief(K-POMS-B)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기분을 

긴장–불안(긴장한, 불안정한, 불편한, 신경과민한, 불안한), 

우울(슬픈, 하찮은, 낙담한, 외로운, 침울한), 분노(화가 난, 

시무룩한, 성가신, 분노한, 기분이 언짢은), 혼란(혼란스러

운, 머리가 멍한, 당혹스러운, 능률적인, 쉽게 깜빡 잊는), 

Figure 1. Forest image(left) and urban image(middle) and image of indoor experim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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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기진맥진한, 피로한, 탈진한, 나태한, 고달픈), 활기(생

기있는, 의욕적인, 생동감 있는, 원기 왕성한, 힘이 솟는)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각 하위요소의 값을 합하여 종합감정

장해(TMD; total meed disturbance)의 값을 평가하는 방법

이다. 긍정적 기분상태를 나타내는 활기는 역 채점하여 평

가하며 각 하위영역과 기분장애 총점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의미한다.

2) 의미분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 SD)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가지고 인간의 심상공

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Osgood(1969)가 세계 각국 어휘의 

의미가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조사하는 비교문화 연구의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며, 그 후 감성공학을 비롯한 경관평가

나 감정평가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

에서는 Kim(2012)와 Kim(2014)의 선행연구를 통해 산림

과 도시자극에 대한 심상공간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

되어 ‘쾌적-불쾌’, ‘자연-인공’,‘흥분-진정’의 3가지 형용사

를 이용하여 13점(-6점~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토대로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산림과 도시의 이미지, 소리 그리고 이미지와 소리를 

합성한 복합자극을 주었을 때의 기분상태(POMS)의 전·후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각 요소에 따른 

산림과 도시 자극간의 심상평가를 위해 의미분별법(SD)을 

독립표본 t-test로 실시하였다. 산림의 이미지와 소리 그리

고 이미지와 소리를 합성한 복합자극을 통해 산림요소간의 

시·청각적 자극에 대한 심리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산림과 도시의 간접체험에 따른 기분상태(POMS)

결과

기분상태검사(POMS)의 하위요인 6가지를 통해 비교해 

본 결과, 산림의 이미지와 소리 그리고 이미지와 소리를 합

성한 간접경험을 주었을 때 모두 기분개선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반면, 도시환경의 3가지 간접경험에서는 모두 부정

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산림과 도시에 따른 자극 모두 사

전·후 비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1).

긴장(T-A)항목의 경우 산림의 자극을 체험했을 경우 모

두 측정값이 감소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는 Chang and Chen(2005)의 연구에서 직장환경에서 도시

경관과 자연요소(창밖의 자연경관, 실내식물)를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의 차이를 주었을 때 자연요소를 감상할 수 있었

던 참여자들의 긴장과 불안감이 낮아졌으며 창밖으로 자연

경관을 볼 수 없거나 실내식물이 없었을 경우에는 참여자들

이 가장 높은 수준의 긴장과 불안을 호소하였다는 연구결과

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간접적 산림체험 후 평균값이 통계

적으로도 모두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긴장-불안에 대해 산

림의 자극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

면에 간접적 도시체험은 모두 사전에 비해 사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아짐에 따라 도시환경은 긴장-불안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우울(D)의 항목도 산림의 이미지와 소리를 동시에 자극

한 복합자극이 사전평균값 8.90(SD:4.77)에서 감상 후 

6.13(SD:1.72)로 2.77정도로 그 차이가 가장 컸으며, 도시 

소리자극의 사전평균값이 8.10(SD:5.02)에서 감상 후 평균

값이 10.17(SD:5.71)로 그 차이가 2.06으로 우울감이 증가

하였다. Kim(2012)에 따르면 산림에서는 녹색이라는 안정

적인 시각적 효과로 인해 우울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한 

것과 같이 본 실험에서도 산림환경이 우울감을 저감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의 소리를 감상한 남자 

중학생의 공격성을 감소시켰으며(Kim, 2007), 스트레스 감

소(Park, 2003)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분노(A-H)의 항목에서도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

나 산림의 자극은 정서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림자극을 감상한 후 피로(F)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감

소를 나타내며 피로감 개선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도시환경은 다양한 자극들에 

의한 외부적 요인으로 계속적인 주의집중을 필요로 한다. 

지속적인 각성상태는 심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주의

용량을 감소시키는 주의피로(attentional fatigue) 상태가 되

는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과제 수행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 상태를 나타낼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산림환경은 소모된 주의력을 회

복시켜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

인에게 숲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연환경은 대표적인 회복환

경 이라는 것을(Herzog, 1997) 알 수 있었다.

혼란(C; confusion)의 항목에서는 산림의 복합적 이미지

가 사전 평균값이 10.00(SD:4.33)이었으며, 자극 후 8.00 

(SD:2.00) 그 차이가 2.00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나, 도시

의 복합적 자극은 사전 평균값이 9.53(SD:4.07)에서 11.27 

(SD:4.85)로 1.73의 차이를 나타내며 증가하였다. 산림공간

과 비슷한 환경이었을 때 혼란감을 감소시키는 공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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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Hartig et al.(1991)의 연구에서

처럼 자연환경의 노출이 도시환경의 노출보다도 피험자의 

긍정적 감정과 전체적인 행복감을 높이고 분노와 공격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본 실험의 결과에서처럼 도시의 자극

은 혼란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에 반해 산

림의 자극은 혼란감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역 채점 부분인 활력(V; vigor)에서도 산림의 소리 단일

자극이 사전 평균값이 18.23(SD:4.48)에서 감상 후 14.93 

(SD:4.68)로 차이가 3.30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활력(V)

에 산림청각자극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Kim(2014)의 연구에서 산림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리

자극이 활력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소

리자극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자연 혹운 건축물 중 하나

의 사진에 노출시켜 효과를 비교한 결과 자연을 본 피험자

들의 활력이 증가한 반면 인공건축물을 본 피험자들은 활력

이 감소하였던 연구결과와도(Ryan et al., 2010)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분노(A-H)의 항목에서 도시의 복합적 자극은 근

소하게 평균값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활력(V; vigor)의 산림이미지 역시 

평균값은 감소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

녹지경관이 건축물로 구성된 인위적 도시경관에 비해 정

신적, 심리적 피로를 완화시켜 주어 스트레스 감소에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는(Kaplan, 2001) 결과와 실내에서 산림

의 경관이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시각적 연구

(Lee, 2009)와 숲에서 청각을 회복시키는 것은 잃어버린 생

체리듬을 바로잡아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행위라고하며 자

연의 소리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다고(Shin, 2007b)밝

힌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POMS의 종합감정장해 점

수는 산림과 관련된 자극을 주었을 때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정서상태를 안정시키고 이완시켜주는 것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

다(Kyon, 2009; Urich et al., 1991; Woo, 2016).

Table 1. Results of TMD(total mood disturbance) of POMS

POMS

Variable Category Time
Tension Depression Anger Fatigue Confusion Vigor TMD1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Image

Forest

before 11.53(11.80) 8.67(3.69) 8.37(3.54) 10.63(5.03) 10.23(3.66) 17.47(4.54) 30.17(17.43)

after 7.10(3.04) 6.20(1.85) 5.70(1.56) 7.23(2.78) 8.33(2.17) 15.87(4.67) 17.77(9.43)

t 2.12*** 4.82*** 5.07*** 4.20*** 3.69** 2.02 5.59***

Urban

before 9.20(5.00) 8.20(4.35) 8.43(4.64) 10.00(4.88) 9.50(3.62) 18.17(4.67) 27.17(19.71)

after 11.83(5.99) 10.00(5.78) 9.93(5.34) 11.63(5.74) 10.80(4.28) 20.13(5.01) 34.07(24.50)

t -4.50*** -2.82** -3.50** -3.60** -3.33** -4.46*** -4.13***

Sound

Forest

before 10.27(4.90) 8.73(4.38) 8.63(4.35) 9.93(4.88) 9.80(3.57) 18.23(4.48) 29.13(20.21)

after 6.33(1.73) 6.13(1.63) 5.80(1.37) 6.67(1.81) 8.37(2.46) 14.93(4.68) 18.37(9.87)

t 5.12* 3.67** 3.78** 4.35*** 3.27** 4.33*** 3.98***

Urban

before 9.33(5.54) 8.10(5.02) 8.23(4.76) 9.13(4.97) 9.73(4.40) 17.43(4.75) 27.10(23.55)

after 13.47(6.16) 10.17(5.71) 11.10(5.68) 11.80(5.96) 11.37(4.60) 20.97(3.59) 36.93(26.68)

t -6.54*** -3.68** -5.63*** -5.16*** -4.15*** -6.74*** -4.72***

Image

＋

Sound

Forest

before 10.30(5.62) 8.90(4.77) 5.03(6.43) 10.27(5.11) 10.00(4.33) 18.83(5.11) 29.93(23.35)

after 6.67(2.20) 6.13(1.72) 6.43(1.98) 7.17(2.49) 8.00(2.00) 16.53(5.43) 17.87(11.34)

t 4.17*** 3.81** 3.74** 4.12*** 3.16** 2.85** 4.22***

Urban

before 9.20(5.21) 9.53(4.07) 8.67(5.12) 8.77(5.26) 9.53(4.07) 17.20(5.15) 28.60(23.14)

after 12.20(6.20) 11.10(4.62) 8.77(5.20) 11.27(5.90) 11.27(4.85) 20.23(4.81) 34.67(24.91)

t -4.52*** -3.08** -1.00 -4.29*** -2.93** -3.96*** -2.75*

***p<0.05, **
****
p<0.01, ***

******
p<0.001

1Abbreviation of ‘Total Mood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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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의 간접체험 간의 기분상태(POMS) 비교 결과

산림의 자극을 받았을 때, 도시의 자극에 비해 심리적으

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으나 산림자극 간에 

대한 비교에서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

다. 산림의 이미지를 통한 시각적 자극과 소리를 통한 청각

적 자극 그리고 이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자극의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산림 자극에서는 기분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된다. Smonntag et al.(2014)

의 연구에서도 PRS(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측정

결과 숲 환경과 도시환경과 비교하여 회복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숲 환경 간에는 PRS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자들의 산림 자극들 간에 선호도나 경험에 따른 느낌

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산림이라고 하는 자극에 

대한 종류의 구분 없이 기분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Table 2).

3. 산림과 도시의 간접체험에 따른 의미분별법(SD)

에 대한 결과

숲과 도시에 대한 이미지, 소리 그리고 이미지와 소리를 

복합적으로 한 자극에 대한 심상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의미

분별법(SD)의 쾌적함, 자연감 그리고 진정감에 대해 산림

과 도시간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실내에서 산림의 대한 자극을 받았을 때 쾌적감, 자연감, 

진정감에 있어서 도시에 대한 자극을 받았을 때보다 이미지

와 소리 그리고 이미지와 소리에 대한 복잡자극을 받았을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2)연구에서 숲과 도시지역을 경관감상과 산책을 

했을 때, 숲에서의 쾌적감과 자연감, 진정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으며, 산림의 소리를 들었을 때 쾌적감과 자연

Table 2. Effect of type of forest of POMS

Variable
Forest Image Forest Sound Forest Image＋Sound

F p
M SD M SD M SD

Tension 7.10 3.04 6.33 1.73 6.67 2.20 .778 .463

Depression 6.20 1.85 6.13 1.63 6.13 1.72 .015 .985

Anger 5.70 1.56 5.80 1.37 6.43 1.98 1.731 .183

Fatigue 7.23 2.78 6.67 1.81 7.17 2.49 .503 .607

Confusion 8.33 2.17 8.37 2.46 8.00 2.00 .251 .779

Vigor 15.87 4.67 14.93 4.68 16.53 5.43 .793 .456

TMD1 17.77 9.43 18.37 9.87 17.87 11.34 .030 .971

1Abbreviation of ‘Total Mood Disturbance’

Table 3. Results of SD

Variable Category
Forest Urban

t p
Mean(SD) Mean(SD)

Pleasant

Image 11.10(1.56) 4.93(2.15) 12.72 .000***

Sound 10.27(1.55) 4.10(2.12) 12.84 .000***

Image＋Sound 10.07(1.78) 4.30(2.71) 9.75 .000***

Natural

Image 11.73(1.91) 2.67(1.63) 19.79 .000***

Sound 10.10(2.64) 2.77(1.99) 12.13 .000***

Image＋Sound 10.47(1.83) 4.10(2.48) 14.95 .000***

Calm

Image 10.40(2.75) 4.13(2.01) 12.84 .000***

Sound 10.67(1.56) 3.93(2.64) 14.95 .000***

Image＋Sound 10.47(1.83) 4.10(2.48) 11.30 .0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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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진정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Kim, 2014)와 유사한 경향

을 나타냈다. 

종합

간접적으로 산림의 이미지, 산림의 소리, 산림의 이미지

와 소리를 복합적으로 감상하였을 때, 도시의 자극을 받았

을 때 보다 인체의 심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산림이라고 하는 다양한 물리적인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는 자연환경에서 산림치유인자인 경관과 소리

가 인체의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환경인 도시지역과 자연환경인 산

림에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자극인 경관과 소리를 자극별

로 구분하여 심상에 대한 비교하였을 때 역시 간접적인 경험

이었지만 산림자극은 쾌적감과 자연감 그리고 진정감을 느

낄 수 있었다. 하지만, 산림의 자극들 간의 기분개선 변화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산림의 각 요소들에 대한 자극을 실내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접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

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림자극이 기분개선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는 결과에서처럼 인간은 자연환경을 접

할 때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Miyazaki et al., 

2011), 이러한 산림의 치유적 효과를 통해 산림환경의 중요

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산림을 직접 접하기 어려운 환자나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이 직장에서라도 간접적으로 산림을 접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우리인체에서 가장 큰 정보를 받

아들이는 감각이 시각이며 그 다음으로 청각이라고 한다. 

각 개인이 선호하는 자극에 따라 인체의 심리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분석한다면 의료시설이나 여러 직무환경에 다양

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이완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조성에 도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조성되고 있는 

치유의 숲이나 산림에서 시·청각적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느

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 구성하는데 있어 오감의 활성

화 방안에 긍정적 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연령층

이 아닌 특정 대학 내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하였기

에 결과에 대한 일반화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산림을 

이용하는 연령대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연령대에 

따른 신체적 특성이 있을 것이기에 좀 더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자를 복합적으로 실험해본다면 다양한 대상자들에 대

한 기분개선변화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림과 

도시에서 접할 수 있는 시각과 청각자극에 대해 우리나라 

산림의 4계절을 고려하여 시각자극에서도 계절별, 임상별 

등에 따라 자극을 나누고, 청각자극에서도 다양한 소리를 

구성해 대응해본다면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더 

심도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산림치

유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림치유인자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는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산림치유

인자의 단일 자극과 여러 자극을 복합적으로 연구하여 인자

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산림치유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산림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실내공간에서 역시 산림의 치유

인자를 활용하여 인체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제시에 

있어 더 나은 검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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